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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상에서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의 예로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커피를 매일 사서 마시거나 좋아

하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식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있다. 소비자의 반복적 소비 현상을 

활용해 유통업체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복수

로 구성해 판매하는 번들제품(product bundling) 촉

진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가면 다

양한 과자들을 6개 묶음으로 하여 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1개에 1500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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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번들제품 유형(동일 vs. 이종)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품특성 변수로 소비기간과 구매제한성이 어떤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 보는 것이다. 셋째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비자특성 변수로 처리유창성과 해석수준

이 어떤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번들제품에 비해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번들제품 유형

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이

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기간이 단기

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번들

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구매제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번들제품 유

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처리유창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념적 유창성이 높은 경우

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적 유

창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해석수준인 경우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위 해석수준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번들제품을 이용한 촉진에서 번들제품 유형, 제품특성, 소비자특성을 활용한 마

케팅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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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개를 묶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촉

진이 그 예이다. 그런데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번들제품으로 하여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

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현

상이 나타나는데(Redden and Galak 2013), 무엇이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지를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 소비자

가 지각하는 즐거움은 감소하는 것으로 관련연구에

서 밝혀졌다(Redden and Galak 2013). 이는 소비자

가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나타나는 포만감(satiety)을 경험하게 되기 때

문인 것으로 확인된다(Sevilla and Redden 2014; 이

량, 박세범 2019). 포만감은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

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면서 경험하는 즐거움 감소를 

설명하는 개념이다(Diener, Lucas and Scollon 2006; 

Nelson and Redden 2017; Redden 2008). 

포만감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즐거움이 감소하면 

해당 제품을 계속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되

고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Areni 

and Black 2015; Chugani et al. 2015; Redden and 

Haws 2013). 그렇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포만감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반

복적으로 구매한다고 한다(Nelson and Redden 

2017). 따라서 같은 제품을 기존에 구매한 소비자에

게 지속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포만감 지연

(delay of satiety)이 중요한 관리 사항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

에 대한 포만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반복 소비를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을 지속시

킬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 사

항이 된다(Raghunathan and Irwin 2001; Sevilla, 

Zhang and Kahn 2016). 

포만감 발생 정도가 소비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난다. 기존연구들에서는 포만감의 정도와 

이를 조절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주의력(consumer 

attention power)과 관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포만

감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이 소비자 심리 특성 변수

로 하여 주로 이루어졌다(Brunstrom and Mitchell 

2006; Epstein, Saad, Giacomelli and Roemmich 

2005; Higgs and Woodward 2009; Wansink, Painter 

and North 2005). 관련 연구에서 긍정 또는 부정과 

같은 감정들을 잘 구분하는 소비자는 포만감을 늦

게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Poor, Duhachek and 

Krishnan 2012). 그리고 자기 조절력이 높은 소비자

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서 포만감에 더 빨리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Redden and Haws 2013). 또한 

소비량이 많거나(Mook and Votaw 1992; Rolls, Van 

Duijvenvoorde and Rolls 1984), 소비율이 높거나

(Nelson and Meyvis 2008), 소비속도가 빠른(Galak, 

Kruger and Loewenstein 2013) 소비자가 그렇지 않

은 소비자보다 포만감을 빨리 지각한다는 것이 밝

혀졌다. 반대로 소비자가 제품의 이용가능성이 제

한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즐

거움 감소가 천천히 일어나 포만감이 지연되어 나

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evilla 

and Redden 2014). 그리고 구매하는 제품이 자아정

체성(self identity)에 부합한다고 소비자가 여기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포만감을 지연시켜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gani et al. 2015).

다른 한편으로 반복적 소비로 인해 나타나는 포만

감은 동일 또는 이종 제품으로 구성된 번들제품과 

같이 한 번에 다량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번들제품을 과도하게 반복해서 소비한 소비

자의 경우에는 포만감을 높게 지각해 해당 번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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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더 이상은 구매하지 않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

질 수 있다. 또한 번들제품에 대해 반복된 소비 경험

이 많지 않은 소비자는 포만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제시한 경우들 모두에서 소비자가 포만

감을 지각한다면 지속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마케터는 대안으로 소비자가 포만감을 지연시

켜 해당 제품을 계속 구매하도록 하는 변수를 활용

한 촉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번

들제품과 포만감 지연과의 영향관계와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제한되

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번들제품은 소비자가 구매 시에 미래 소비를 예상

해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

만감과 포만감 지연에 대한 지각 정도에 따라 반응

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

진 포만감에 관한 연구들(Larson, Redden and Elder 

2014; Morewedge, Huh and Vosgerau 2010)에서 소

비자는 실제 소비가 아닌 가상적 소비상황에서도 

포만감을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비자는 제

품에 대한 이전의 소비 정도에 의해서만 포만감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미래의 상

상소비(imagination consumption)에 의해서도 포만

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연구를 통

해 미래 소비를 상상하는 것은 즐거움, 고통과 같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구매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Loewenstein 1987; Sevilla et al. 2016). 

이상의 논의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소비

자가 번들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번들제품 유형

(동일 vs. 이종)에 따라 포만감 지연이라는 소비자반

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번들제품 유형에 따라 포만감 지연이라는 소비자반

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제품특성 변수(소비기간, 구매제한성)와 

소비자특성 변수(처리유창성, 해석수준)로 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포만감에 관한 연구

포만감은 소비자가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 감소로 정의된다

(Chugani et al. 2015; Coombs and Avrunin 1977; 

Galak et al. 2013; Redden 2008). 즐거움 감소는 이

전에 소비자 자신이 즐겁게 느꼈던 자극에 대한 반

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포만감이 높아지

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만감은 식품(Redden 

2008; Rolls et al. 1981; Sevilla and Redden 2014)과 

비식품(Nelson and Meyvis 2008; Rahinel and 

Redden 2013; Ratner et al. 1999; Redden 2008) 소비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관련연

구들에서 밝혀졌다. 첫째로 포만감은 많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 느끼는 충만한 느낌과 같은 소비된 양

(Mook and Votaw 1992)이나 경험의 다양성(Ratner 

et al. 1999; Rolls et al. 1984)과 같은 생리적 요인들

에 의해 적응(adaptation)되고 습관화(habituation)된

다는 것이다(Galak et al. 2009; McSweeney and 

Swindell 1999; Redden and Haws 2013). 둘째로 포

만감은 어떤 사건에 연상되는 기억들(Galak et al. 

2009; Rozin, Dow, Moscovitch and Rajaram 1998)과 

자극들이 구성되거나 분류되는 방법(Raghunathan 

and Irwin 2001; Redden 2008; Sevilla and Redden 

2014)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포만감은 과거 소비에 따른 

판단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의 주의(attention)가 포만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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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Geier, Wansink and Rozin(2012)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그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표

시를 수첩에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더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edden and Galak(2013)

의 연구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특정 제품을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과거 소비 수준과 비교시켜 주었을 

때 더 빨리 포만감을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

과적으로 포만감은 누군가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특정 대상을 소비했는지를 평가하는 인지적 과정을 

반영하는 개념인 것이다(Redden 2014). 

포만감 측정 관련 기존 연구들은 참가자들에게 직

접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주로 실험으로 접근이 이루어졌다(Galak et al. 2009; 

Poor et al. 2012; Redden 2008). 그러나 Morewedge 

et al.(2010)의 연구에서 소비를 반복 상상하는 것만

으로도 실제 소비를 반복한 것과 같은 포만감이 유

도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이루어진 다수 연구

들(Elder and Krishna 2012; Larson et al. 2014; 

Sevilla et al. 2016)을 통해 소비자가 감각 시뮬레이

션을 통해서도 포만감을 지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Elder and Krishna(2012)의 실험연구에서 소비

자의 심적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의 수준을 

달리했을 경우에 사진 속 바닐라 요거트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포만감 지각에서 심적 시뮬레이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만감 

지각은 과거 소비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를 상상하

는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만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번들제품 

유형에서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분석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제품특성에 관한 연구

2.1 소비기간에 관한 연구

소비기간(consumption period)은 제품을 소비하

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시간적 범위 또는 구간의 

크기로 개념화된다(Tu and Soman 2014). Mogilner, 

Aaker and Kamvar(2012)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사

람의 여생이 길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열정적인 

향의 차, 자극적인 브랜드의 생수, 활기찬 노래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람의 여생이 짧

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차분한 향의 차, 평이한 브

랜드의 생수, 잔잔한 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Festjens and Janiszewski(2015)의 연구에

서 시간에 대한 전망이 구매량, 소비량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삶에 대해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제시하는 경우에

는 많은 활동과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

고 더 많이 제품을 구매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번에 복수로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놓인 소

비자는 포만감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구성된 

제품에 대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밝혀졌다(McAlister 1982; Read 

and Loewenstein 1995). 짧은 시간 동안에 선호하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향후 선택한 

제품을 반복 경험하게 되면서 느끼게 될 포만감을 

과도하게 예측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일 제

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에 

긴 시간동안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포만감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최적의 자극 수

준을 추구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거나 늘려주는 제

품에 대해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냈다(Menon and 

Kahn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번들제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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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범위가 어떤 조절효과를 갖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구매제한성에 관한 연구

구매제한성(purchase limit)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

매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 또는 수량적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Inman, Peter and Raghubir 

1997). 이의 예로는 복숭아와 전어를 들 수 있는데, 

복숭아는 주로 여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과

일이고 전어는 가을에만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생선

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품 이용가능성(product 

availability)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기회가 제한적일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

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인다(Brock and Brannon 

1992; Cialdini 2006). 관련연구들을 통해 특정 박물

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그림(Lynn 1989)과 한정

판 요리책을 더 선호하고(Verhallen and Robben 

1994), 시간 또는 수량 제한성이 있는 사전에 대해 

더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Inman et al. 1997).

재고부족 등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구매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더 구

매하고 소비하려는 반응을 보인다(Bozzolo and 

Brock 1992). 관련연구로 소비자에게 과자가 많이 

제공되었을 경우보다 적게 제공되었을 경우에 더 

먹고 싶어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ones, Taylor and Reynolds 2014). 구매제한성이 있

는 제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 대안들이 가지

고 있는 속성들을 상호 비교하기보다는 선택 대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매력도로 평가하는 비

보완적 의사결정(noncompensatory decision making)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반응을 보인다(Cheema and 

Patrick 2008). 여기서 구매제한성은 소비자가 가능

한 한 해당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양에 대한 주의를 감소시킴

으로써 포만감에 대한 지각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Cialdini 2009; Sevilla and Redden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

치는 영향에서 구매제한성이 어떤 조절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소비자특성에 관한 연구

3.1 처리유창성에 관한 연구

처리유창성(processing fluency)은 대상에 대한 정

보를 처리하는 동안에 개인이 경험하는 쉬움 또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정의된다(Novemsky, 

Dhar, Schwarz and Simonson 2007; Schwarz 2004). 

관련연구에서 처리유창성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자

극에 관련되는 정보를 읽는 것에 대한 난이도에 대

한 주관적인 평가가 다음에 접하게 되는 자극 평가

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Adaval 

and Monroe 2002). 이는 Higgins(1998)가 제시한 관

련성원리(aboutness principle)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상을 평가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대상

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반응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어려움은 대상

에 대한 평가 그 자체를 어려운 것으로 지각하게 하

는 반면에 쉬운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반응이 

쉬워서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  

처리유창성은 지각적 유창성(perceptual fluency)

과 개념적 유창성(conceptual fluency)으로 구분되

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다(King and 

Janiszewski 2011). 지각적 유창성은 표적자극의 물

리적 특성을 시각적, 청각적 또는 그림 등의 양식과 

형태 등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서 표적자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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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Lee and 

Labroo 2004). 이는 저차원의 소비목적에 더 관련되

는 것으로 정보가 제시되는 맥락과 양식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Lee and 

Labroo 2004). 지각적 유창성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상황보다는 속성중심의 정보처리를 하

며 제품의 기능, 속성, 형태 위주의 정보처리를 하게 

되어 제품의 표면적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Jacoby and Dalls 1981; Lee and Labroo 2004). 반면

에 개념적 유창성은 대상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처

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Lee and 

Labroo 2004). 이는 제품과 관련된 의미 중심적 정

보처리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Shapiro 1999). 개념

적 유창성의 경우에서는 제품의 속성보다는 사용상

황이나 맥락을 위주로 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진다

(Lee and Labroo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들제

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처리유

창성 유형이 어떤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2 해석수준에 관한 연구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따르면 소

비자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핵심적이고 본질

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의 

상위수준 표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에서는 세부적이고 부수적인 측면

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하위수준 표상을 한

다고 한다(Hong and Lee 2010; Lee, Fugita, Deng 

and Unnava 2017). 이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멀

수록 추상적이고 일관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상위수

준 해석을 하는 반면에 이들에 대한 거리가 짧을수

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하위수준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Wakslak, 

Trope, Liberman and Alony 2006). 여기서 상위수준

은 목적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추상적, 구조적, 탈맥

락적, 중심적 속성과 관련성이 높은 반면에 하위수

준은 수단을 중시하며 구체적, 비구조적, 맥락적, 부

차적 속성에 관련한 반응을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Freitas, Gollwitzer and Trope 2004). 

이와 같은 소비자반응은 행동개념화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행동개

념화이론에서는 각각의 행동이 방법적인 측면을 의

미하는 구체적인 하위수준에서부터 행위의 목적이

나 효과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상위수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인지적 위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Vallacher and Wegner 1989). 행동개념화이론은 개

인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기술을 하거나 구체적인 하위수준의 기술을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해석수준과 일맥상통하는 측

면이 있다(Kim and John 2008). 행동개념화이론에

서 행동으로 인한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바람직

성(desirability)은 목적 측면을 반영하는 상위수준

의 해석인 데 반하여 결과를 얻기 쉽거나 어려운 정

도를 의미하는 실행가능성(feasibility)은 수단 측면

을 나타내는 하위수준 해석인 것이다(Lee et al. 

2017; Liberman and Trope 1998; Sagristano, Trope 

and Liberman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석수준이 

어떤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

1. 연구모델

본 연구는 번들제품 유형을 동일 번들제품과 이종 

번들제품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번들제품에 대한 포

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특성으로 소비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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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한성이, 소비자특성으로 처리유창성과 해석

수준이 번들제품 유형과 포만감 지연 간의 관계에

서 어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나타낸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모델

2. 가설설정

2.1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는 특정 제품 사용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 

수준을 유지하거나 포만감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

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Sevilla and Redden 

2014). 소비자는 서로 다른 제품들로 구성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포만감을 줄이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다(Chugani et al. 2015; Galak et al. 2009; Herrnsteing 

and Prelec 1991; Ratner et al. 1999; Redden 2008). 

이를 번들제품에 적용해보면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

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을 통해 포만

감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1: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종 번들제품
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제품특성의 조절효과

2.2.1 소비기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소비기간은 소비행위가 발생하는 시간적 범위 또

는 구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Tu and Soman 

2014). 번들제품을 소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범위

를 짧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험하게 될 포만

감보다 더 과장된 수준으로 포만감을 지각하고 이

를 줄이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으로 구

성된 이종 번들제품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번들제품을 소비하게 

될 시간범위를 길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포만감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최적의 자극 수준을 추구

하게 되며 이러한 자극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주

는 동일 번들제품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주말이라는 기간 동안에 

컵커피 번들제품을 소비하는 것과 같이 소비의 시

간적 범위를 짧게 인식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실

제 경험하게 될 포만감보다 과장된 포만감을 지각

하게 되어 이를 줄이기 위해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

종 번들제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일주일 동안 컵커피를 소비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 범위를 길게 인식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포만감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최적의 

자극 수준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

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극 수준을 제공해주는 

고카페인이나 카페모카 맛과 같이 자신이 컵커피 

제품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이종 

번들제품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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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번들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반응에서 소비에 

소요되는 시간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포

만감 지연 정도가 달라져 번들제품 유형에 대한 반

응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2: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은 소비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번들제품의 소비기간을 장기로 인식하는 경
우에는 동일 번들제품이 이종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2: 번들제품의 소비기간을 단기로 인식하는 경
우에는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2.2 구매제한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구매제한성은 구매에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제한성이 높

은 제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구매가 가

능하기 때문에 해당 번들제품을 더 높은 가치를 지

닌 것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구매제한성이 높은 제품만으로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된

다. 반면에 구매제한성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 또는 

수량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품군 자체가 가지

고 있는 매력성보다는 대안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보

고 반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여름 한철 구매 가능한 팥빙수와 같이 시

간적 구매제한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으로 예

상된다. 여기서 함께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스

크림에 대해 여러 아이스크림들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맛의 속성들을 상호 비교하기보다는 팥빙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만을 평가에서 주로 고

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매제한성으로 소

비하는 양에 대한 주의를 감소시키고 팥빙수만을 

소비하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팥빙수만

으로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이 다양한 맛(예: 팥, 망

고, 딸기)의 아이스크림으로 구성된 이종 번들제품

에 비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연중 구매가 가능한 아이스

크림처럼 구매제한성이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

의 시간적 또는 수량적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반

복 소비에 따른 포만감에 대한 회피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응을 

높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3: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은 구매제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1: 번들제품의 구매제한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에는 동일 번들제품이 이종 번들제품보다 포
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번들제품의 구매제한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
우에는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3 소비자특성의 조절효과

2.3.1 처리유창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처리유창성에 의하면 소비자의 지각적 유창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 상황보다 속성 중심으

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한다(Lee and Labro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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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유창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번들제품을 구

매하는 경우에는 소비하게 되는 시간대나 상황보다

는 제품의 속성 중심으로 정보처리를 할 것이기 때

문에 같은 제품으로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보다 다

양하게 구성된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개

념적 유창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소비상황에서 이

종 번들제품보다는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제품만으로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Lee 

and Labroo 2004). 예를 들어 지각적 유창성을 중시

하는 소비자가 요거트 번들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는 주로 소비하게 되는 시간대나 상황보다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해당 제품의 맛과 같은 속성 중심으

로 정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단일 맛으로 구성

된 동일 번들제품보다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소비자가 요거트 제품

을 아침에 원활한 장운동을 유도해 쾌변을 보기 위

한 소비상황을 중요시하는 것과 같이 개념적 유창

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다양한 맛을 강조한 이종 

번들제품보다는 쾌변이라는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

켜 줄 수 있는 제품만으로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4: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은 처리유창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4-1: 소비자가 개념적 유창성을 인식하는 경우에
는 동일 번들제품이 이종 번들제품보다 포만
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소비자가 지각적 유창성을 인식하는 경우에
는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
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해석수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해석수준에 따라 소비자는 대상을 평가할 때 적용

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반응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위 해석수준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제품에서 중요시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

괄적이며 상위의 목적과 효과로 설정이 이루어진다

(Trope and Liberman 2003). 소비자가 상위수준 해

석을 취하는 경우에는 번들제품들을 구분하거나 분

류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행위의 목적

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될 가능성

이 높다. 예를 들어 우유 구매에서는 칼슘 섭취와 같

은 건강관리를 위한 것과 같이 상위범주 중심으로 

번들제품을 구성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제품으로만 구성된 동일 번들제품

이 이종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소비자가 하

위수준 해석을 취하는 경우에는 대안의 구분 또는 

분류 기준이 협소하고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

고 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딸기맛, 초코맛과 같은 제품 위계구조 내의 하위범

주 즉, 속성 중심으로 번들제품을 구성하려 할 것이

기 때문에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5: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은 해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5-1: 소비자가 상위 해석수준을 하는 경우에는 동
일 번들제품이 이종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
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소비자가 하위 해석수준을 하는 경우에는 이
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제품보다 포만감 지
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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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및 결과

1. 연구 방법 및 절차

1.1 실험대상 및 절차

실험대상으로 대전의 H대학교 경영학과 2~4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험자 표본을 남

녀 대학생들로 구성하여 집단별로 20~30명씩 실험

물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으로 선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임의로 선정한 지역과 시간

대에 조사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물 설문지 225를 배부하였으

며 회수된 설문지에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설문

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 210부(93.3%)의 설문

지가 사용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

자 100명(47.6%), 여자 110명(52.4%)으로 하여 균

등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114명(54.3%), 3학년 62명(29.5%), 4학년 34명

(16.2%)으로 1학년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학년이 구

성되었다. 

실험물은 크게 번들제품 광고부문과 설문부문으

로 구성한 컬러 인쇄광고 형태의 실험책자로 제작

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제시한 후 자극물 및 응답지를 함께 제

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책자에 포함된 지시문을 통

해 실험참가자들에게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하였다. 모든 실험참가자들에게 표적자극

광고물(target advertisement)과 비표적자극광고물

(filler advertisement)을 5분가량 자세하게 보게 한 

후에 실험책자에 제시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

다. 설문지 응답 마지막에 실험참가자들이 본 실험 

과정에서 느낀 점과 함께 그들이 추측하는 연구 목

적을 적게 하였다. 이는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참가

자들이 작성한 응답들에 대한 왜곡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에서 제거하기 위함이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사은품으로 간식거리가 

제공되었다. 

1.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동일 번들제품은 같은 유형으로 된 제품들을 묶음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 번들제품은 다른 

유형으로 된 제품들을 묶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Khand and Dhar(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피험자들이 광고물에서 본 번들제품이 ①번들제품

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대안들이 동일하다와 ②번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대안들이 동일하지 않다

의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비기간은 번들제품을 소비하는 행위가 발생하

게 되는 시간적 범위 또는 구간의 크기로 정의하였

다. Liberman et al.(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①번

들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와 ②번들제

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의 명목척도로 측

정하였다.

구매제한성은 특정 번들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

간적, 수량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정도로 정의하

였다. Inman et al.(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①번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수량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와 ②번들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

간적 또는 수량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의 명

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처리유창성은 번들제품에 대한 식별과 인식에 대

한 용이성으로 정의하였다. 처리유창성은 지각적 

유창성과 개념적 유창성으로 구분하여 개념화가 되

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개념적 유창성은 제품의 내

용과 맥락에 대한 피험자의 이해와 의미파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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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으로 하여 고수준의 정보처리 용이성으

로 하였다. 반면에 지각적 유창성은 시각과 청각으

로 감지되는 저수준의 물리적 자극의 식별 정도로 

하였다. 개념적 유창성은 Lee and Labroo(2004)의 

연구에서 측정에 사용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하여 ①번들제품의 설명에 대하여 주제나 의미가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다, ②번들제품의 소비목적을 

잘 알게 해 주었다, ③번들제품의 이용목적을 이해

하였다의 3개 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로 하여 측정

하였다(Cronbach's   값=.859). 지각적 유창성은 ①

번들제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번들제품

이 충분히 노출이 되었다, ③번들제품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의 3개 문항을 7점 리커

트척도로 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값=.798). 

해석수준은 소비자가 번들제품을 평가할 때 추상

적인 상위수준의 기술을 하거나 구체적인 하위수준

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

은 Vallacher and Wegner(1989)가 개발한 행동정체

성척도(Behavior Identification Form)을 활용해 25

개 문항(예: 독서 등)으로 하여 명목척도(상위 해석

수준: 지식 얻기, 하위 해석수준: 글 읽기 등)로 측정

하였다. 25개 문항 중에 추상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문항의 점수가 14점 이상인 경우를 상위 해석수준

자로, 14점 미만인 경우를 하위 해석수준자로 구분

하였다. 

포만감 지연은 소비자들이 번들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해당 번들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경험하는 즐거움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줄이려고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Chugani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①해당 번들제품을 반복적으

로 소비함에 따른 맛에 대한 익숙해짐을 줄이고 싶

다, ②반복 섭취로 인한 싫증을 사전에 고려한다, ③

반복 섭취로 인해 즐거움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

한다의 3개 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로 하여 측정하

였다(Cronbach's   값=.798).

본 연구에서 표본집단으로 선정된 대학생들을 상

대로 마시는 요거트와 호빵이 실험에 적합한 번들

제품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품 태도 및 지식에 대

한 측정을 하였다. 번들제품 태도는 번들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Mitchell and Olson(1981)의 연구를 참

고하여 ①번들제품이 좋다, ②번들제품이 훌륭하

다, ③번들제품이 마음에 든다, ④번들제품에 호감

이 간다의 4개 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

다(Cronbach's   값=.882). 번들제품 지식은 실험참

가자가 해당 번들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Blair and Innis(1996)의 연구를 참고

해 지식의 수준과 확인을 내포하는 것인 주관적 지

식으로 하여 다음의 3개 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이의 측정 문항은 ①제조업체를 

알고 있다, ②지식이 풍부하다, ③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로 이루어졌다(Cronbach's   값=.816).

2. 연구1: 번들제품 유형의 효과 검증

2.1 실험 목적 및 설계

연구1의 목적은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인 번들제품 

유형을 동종 번들제품과 이종 번들제품으로 구분하

고 이들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종 번들제품이 동일 번들

제품보다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가설1). 

번들제품에서 나타나는 포만감 지연을 검증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동일 번들과 이종 번들 형태로 

혼합한 번들제품으로 하여 종종 판매되는 요거트와 

호빵을 실험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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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전조사

동일 번들제품으로는 플레인(plain)맛, 딸기맛, 사

과맛 중에서 특정한 1가지 맛으로 구성된 마시는 요

거트 12개 묶음을 각각 제시하고 이종 번들제품으

로는 3가지 맛으로 구성된 마시는 요거트를 1+1의 

묶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매제한성이 높은 

경우의 동일 번들제품으로는 단팥맛, 야채맛, 고구

마맛 중에서 특정한 1가지 맛으로 구성된 호빵의 12

개 묶음을 제시하고 이종 번들제품으로는 3가지 맛

으로 구성된 호빵을 1+1의 묶음으로 제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마시는 요거트 제품태도(M=5.72)

와 제품지식(M=4.02)은 중간값 4 이상의 값으로 응

답자들이 호의적인 태도와 보통 수준의 지식을 보

이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호빵 제품태

도(M=5.08)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지

식(M=3.59)은 중간값인 4에 준하는 것으로 보통 수

준의 지식을 보이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에서 마시는 요거트의 번들제품 유형을 

측정한 결과, 동일 번들제품(N=20/23, 86.96%)과 

이종 번들제품(N=21/23, 91.3%) 모두 과반수이상

의 선택점유율을 보여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호빵의 번들제품 유형에 있어서도 동일 

번들제품(N=11/12, 91.66%)과 이종 번들제품

(N=10/12, 83.33%) 모두 과반수이상의 선택점유율

을 보여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3 분석 결과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번들제품 유형(동일 vs. 

이종)을 독립변수로 포만감 지연을 종속변수로 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1에 대한 검증으로 번들제품 유형에 따른 포

만감 지연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

일 번들제품의 평균값은 4.507(N=109), 이종 번들

제품의 평균값은 5.435(N=101)로 나타나 이종 번들

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5.716, p<.01). 따라서 가설1이 

지지된 것으로 밝혀졌다(<표 1>, <그림 2> 참조). 이

는 포만감 지연에 번들제품 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

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1> 번들제품�유형에�따른�포만감�지연에�
대한�t검증�결과�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도

동일�번들 4.507 1.28
5.716 .000***

이종�번들 5.435 1.06

주: *p<.1, **p<.05, ***p<.01

<그림�2> 포만감�지연에서�번들제품�유형�간의�차이�
효과

3. 연구2: 제품특성의 조절효과 검증

3.1 실험 목적 및 설계

연구2의 목적은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제품특성인 소비기간과 구매제

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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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번들

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비

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2(번들제품 유형: 

동일 vs. 이종)×2(소비기간: 장기 vs. 단기)의 집단 

간 실험설계(between subjects design)를 하였다(가

설2). 그리고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

는 영향관계에 있어 구매제한성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고자 2(번들제품 유형: 동일 vs. 이종)×2(구매제

한성: 고 vs. 저)의 집단 간 실험설계를 하였다(가설3). 

3.2 사전조사

번들제품 소비기간은 Liberman, Sagristano and 

Trope(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비기간 단기 조

건은 주말 동안(토, 일의 2일)으로, 장기 조건은 구

매일로부터 14일 동안으로 설정하였다. 구매 시점

은 동일하나 종료 시점을 장기 또는 단기로 설정해 

기간에 대한 거리감의 차이를 조작하였다. 단기간 

내 번들제품을 소비하는 조건에서는 주말 동안 번

들제품을 모두 섭취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으

며, 장기간 동안 번들제품을 소비하는 조건에서는 

번들제품을 14일 동안 섭취가능하다는 상황을 제시

하였다. 조작점검 문항은 ①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와 ②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의 명목척도

로 질문하였다. 사전조사로 마시는 요거트의 번들

제품 소비기간을 측정한 결과, 장기간(N=20/23, 

86.95%)과 단기간(N=21/23, 91.3%) 모두 과반수이

상의 선택점유율을 보여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호빵 번들제품 소비기간 측정에 있어서

도 장기간(N=11/12, 91.66%)과 단기간(N=10/12, 

83.33%) 모두 과반수이상의 선택점유율을 보여 적

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매제한성 조작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2019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 한 달의 기

회!’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사전조사에서 마시는 

요거트의 번들제품 구매제한성을 측정한 결과, 구

매제한성 저(N=46/46, 100%)는 과반수이상의 선택

점유율을 보여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호빵의 번들제품 구매제한성을 측정한 결과, 구

매제한성 고(N=20/24, 83.33%)는 과반수이상의 선

택점유율을 보여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3.3 분석 결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번들제품 유형(동일 vs. 

이종)×소비기간(장기 vs. 단기) 간의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번들제품 유형

과 소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5.726, p<.05). 구체적으로는 소비기간이 장기

인 번들제품의 경우에는 이종 번들제품(M=4.297)

보다 동일 번들제품(M=5.357)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기간이 단기인 번들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번들

제품(M=4.945)보다 이종 번들제품(M=5.579)이 포

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그림 3> 참조). 이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

만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소비기간이 조절

적 영향을 미치며 이때 소비기간이 장기일 경우에

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

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일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

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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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번들제품�유형과�소비기간의�

포만감�지연에�대한�이원분산분석�결과

구분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유의도

A.번들제품�
유형

1 26.092 21.559 .000
***

B.소비기간 1 1.676 1.385 .241

A×B 1 6.930 5.726 .018**

오차 145 1.210

합계 149

주: *p<.1, **p<.05, ***p<.01

<그림�3> 포만감�지연에서�번들제품�유형과�소비기간�
간의�상호작용효과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번들제품 유형(동일 vs. 

이종)×구매제한성(저 vs. 고) 간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번들제품 유형과 구매제한성의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804, p>.05).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표 3>, <그림 4> 참조). 이는 번들제품 유

형이 포만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구매제한

성은 조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표�3> 번들제품�유형과�구매제한성의�
포만감�지연에�대한�이원분산분석�결과

구분
자유

도

평균

제곱
F값 유의도

A.번들제품�
유형

1 27.603 18.247 .000
***

B.구매제한
성

1 2.471 1.634 .204

A×B 1 1.216 .804 .372

오차 114 1.513

합계 118

주: *p<.1, **p<.05, ***p<.01

<그림�4> 포만감�지연에서�번들제품�유형과�
구매제한성�간의�상호작용효과

4. 연구3: 소비자특성의 조절효과 검증

4.1 실험 목적 및 설계

연구3의 목적은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특성인 처리유창성과 해

석수준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번

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처

리유창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2(번들제품 유

형: 동일 vs. 이종)×2(처리유창성: 개념적 유창성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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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유창성)의 집단 간 실험설계를 하였다(가설

4). 그리고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해석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2(번

들제품 유형: 동일 vs. 이종)×2(해석수준: 상위 해석

수준 vs. 하위 해석수준)의 집단 간 실험설계를 하였

다(가설5). 

4.2 사전조사

처리유창성으로 개념 유창성이 높은 경우는 Lee 

and Labroo(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마시는 요거

트 섭취와 관련성이 높은 상황으로 하여 아침에 일

어나 마시는 요거트를 먹는 과정을 고맥락 차원에

서 제시하였다. 개념 유창성이 높은 실험조건은 ①

아침 8시에 맞춰놓은 자명종 시계가 알람을 울린다, 

②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난다, ③마시는 요거

트를 먹기 위해 주방으로 걸어간다, ④냉장고 안에 

있는 마시는 요거트를 쳐다본다, ⑤마시는 요거트

를 맛있게 섭취한다, ⑥화장실에서 기쁜 얼굴로 만

세를 외친다의 6개 장면을 구성해 제시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개념적 유창성을 측정한 결과, 높음

(N=21/23)이 91.30%로 과반수이상의 선택점유율

을 보여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

림 5> 참조). 

<그림�5> 개념적�유창성이�높은�조건

지각적 유창성이 높은 조건도 Lee and Labroo(2004)

의 연구를 참고해 요거트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브랜드명, 제품 외관, 기능 등)을 저맥락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지각적 유창성이 높은 실험조건은 ①

제2의 뇌라고 불리우는 장!!, ②유산균 대부분은 위

에서 죽습니다, ③아무리 많은 유산균을 섭취한들 

장까지 도달하는 생존율은 1%미만이라고 해요, ④

닥터캡슐은 이중캡슐로 1000배 더 강력해졌답니

다, ⑤닥터캡슐의 이중캡슐 비피더스 유산균은 장

까지 살아서 간답니다, ⑥유산균 함량이 아닌 유산

균 생존율을 보고 선택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

다의 6개 장면을 구성해 제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지각적 유창성을 측정한 결과, 높음(N=22/23)이 

95.65%로 과반수이상의 선택점유율을 보여 절절하

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6> 참조). 

<그림�6> 지각적�유창성이�높은�조건

4.3 분석 결과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번들제품 유형(동일 vs. 

이종)×처리유창성(개념적 유창성 vs. 지각적 유창

성) 간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번들제품 유

형과 처리유창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F=8.938,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개념적 유창성이 강조된 번들제품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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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종 번들제품(M=4.916)보다 동일 번들제품

(M=5.656)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적 유창성이 강

조된 번들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

(M=3.800)보다 이종 번들제품(M=5.444)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4는 지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그림 7> 참조). 이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처리유창성이 조절적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에 개념적 유창성이 강조된 

번들제품인 경우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

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반면에 지각적 유창성이 강조된 번들제

품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표�4> 번들제품�유형과�처리유창성의�
포만감�지연에�대한�이원분산분석�결과

구분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유의도

A.번들제품�
유형

1 29.941 24.070 .000
***

B.처리유창성 1 4.190 3.368 .069*

A×B 1 9.595 8.938 .004
***

오차 145 1.244

합계 149

주: *p<.1, **p<.05, ***p<.01

<그림�7> 포만감�지연에서�번들제품�유형과�
처리유창성�간의�상호작용효과

가설5를 검증하기 위해 번들제품 유형(동일 vs. 

이종)×해석수준(상위 해석수준 vs. 하위 해석수준) 

간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번들제품 유형

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F=5.283, p<.05). 구체적으로는 상위 해석수

준인 경우에는 이종 번들제품(M=4.718)보다 동일 

번들제품(M=5.453)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위 해석

수준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M=4.138)보다 이

종 번들제품(M=6.166)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는 

지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그림 8> 참조). 

이는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영향을 미치

는 데서 해석수준이 조절적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

에 상위 해석수준인 때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

일 번들제품에서 포만감 지연에 대한 반응이 더 긍

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에 하위 해석수준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일 때

보다 이종 번들제품일 때에 포만감 지연에 대한 반

응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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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번들제품�유형과�해석수준의�
포만감�지연에�대한�이원분산분석�결과

구분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유의도

A.번들제품�
유형

1 31.128 24.135 .000
***

B.해석수준 1 .072 .056 .814

A×B 1 6.813 5.283 .023**

오차 127 1.290

합계 131

주: *p<.1, **p<.05, ***p<.01

<그림�8> 포만감�지연에서�번들제품�유형과�해석수준�
간의�상호작용효과

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번들제품에 대한 포만감 지연에서 번들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품특성과 

소비자특성 변수가 어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규

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번들제품에 비해 이종 번

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기간이 장기인 경

우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소비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

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번들제

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구매제한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

다. 넷째,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

향은 처리유창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는 개념적 유창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적 유창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번들제품 

유형이 포만감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해

석수준인 경우에는 이종 번들제품보다 동일 번들제

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위 해석수준인 경우에는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이 포만감 지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번

들제품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번들제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번들된 제품특성이 가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번들제품 가격 반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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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박효현, 정강옥 2019). 그런

데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

해야 하는 번들제품에서 소비자의 반복구매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Sevilla and Redden 2014)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들제품의 지속적 구매 유도가 기업에게는 주요 

관리대상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포만감 지연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수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

시켰다는 것에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 둘째, 포만감

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특정 제품을 소비하였는지

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에 따른 반응을 반영하는 개

념으로 제품소비에 따른 반복된 직접 경험을 중요

시하였다(Galak et al. 2009; Poor et al. 2012; Redden 

2008; Redden and Haws 2013). 그런데 본 연구에서

는 Morewedge et al.(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비

자가 미래 소비를 예상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미리

하게 되는 구매 시와 같이 실제 소비가 아닌 가상적

인 소비 맥락인 간접 경험에서도 포만감 지연이 나

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소비자는 포만감 

지연에서 동일 번들제품보다 이종 번들제품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했다는 것에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Tu and 

Soman(2014)의 연구와 같이 소비기간이 소비자의 

제품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비기간에 따른 포만감 지연을 줄이

는 번들제품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연

구내용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번들제품 유형에 따른 소

비자반응에서 처리유창성 차원으로 지각적 유창성

과 개념적 유창성을 각각 고려해 해당 변수가 포만

감 지연을 조절하는 변수가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

써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것에서 이론적 시사점

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연구들(Hong and Lee 

2010; Lee et al. 2017)에 의하면 해석수준에 따라 소

비자는 대상에 대한 반응에서 적용하는 관점이 상

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일 번

들제품과 이종 번들제품 구매환경에서 소비자가 번

들제품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해석수준 정도에 따

라 포만감 지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심

도 있는 이해를 제공했다는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업은 번들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에서 예

상되는 포만감을 고려해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번들제품 구성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종 번들제

품보다는 동일 번들제품에서 포만감 지연에 덜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는 

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 번들제

품의 경우에는 포만감의 특성보다 더 중요시 될 수 

있는 브랜드력, 외관의 매력성, 생필품과 같은 특성

을 강조함으로써 포만감 지연에 대한 지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번들제품을 이종으

로 구성할 때에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포만감 지연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

해 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구매 및 소비 주기를 단

축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은 번들제

품의 묶음을 결정할 경우에 있어 동일 번들제품을 

적용할 때에는 소비기간이 긴 제품을 선정하고 이

종 번들제품을 구성할 경우에는 소비기간이 짧은 

제품으로 구성해 포만감을 지연시킴으로써 번들제

품의 판매촉진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은 번들제품의 묶음을 구성할 경우에 있

어 동일 번들제품으로 하는 때에는 제품의 사용상

황, 구매 및 소비 맥락에서 지각되는 용이성을 높여 

개념적 유창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판매촉진을 

하고, 이종 번들제품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품

의 시각적, 청각적 자극으로 그림 등을 이용해 제품

에 관련되는 표면적 정보를 제공해 지각적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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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판매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번들제품 구성을 결정

하는 경우로 동일 번들제품으로 하는 때에는 제품 

소비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초

점을 두어 해석수준이 높게 나타나게 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이종 번들제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브랜

드, 포장, 맛과 같은 제품 위계구조 내의 하위범주인 

속성 중심으로 하여 해석수준이 낮게 나타나게 하

는 제품을 묶음으로 하는 판매촉진을 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포만감 지연이라는 반응을 긍정적

으로 이끌어내는 번들제품 유형을 밝혀내고 이러한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들을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포만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번들제품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구성품 유형에 따라 동일 번들제품

과 이종 번들제품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영향관계만

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따른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

면 번들제품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

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번들제품은 제품특성에 따라 실용재 번들제품

과 쾌락재 번들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것이 포

만감 지연이라는 반응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번들제품 반응

에서 번들제품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그 영향력

을 분석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선
행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을 더 가치있

는 것으로 지각하고(Brock and Brannon 1992; 
Cialdini 2009), 가능한 한도에서 해당 제품을 많이 

소비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는 반응을 보인

다고 한다(Cialdini 2009; Sevilla and Redden 2014).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구매제한성의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는 않았다. 구매제한성 실험대상 제품으로 

호빵을 선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호빵 등과 같은 제품은 특

정 시기에만 판매되는 구매제한성이 있는 계절성 

제품이지만 구매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품

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호빵 제품

에 대한 구매제한성을 구분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매제

한성이 보다 높은 전어 등과 같은 제철식품을 대상

으로 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

적 유창성의 조작으로 사용한 자극물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각적 유창성이 높은 상황은 제품에 

대한 브랜드명, 제품의 외관, 기능 등을 자세하게 설

명해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TV광고에

서 사용된 마시는 유산균 관련 이미지를 재편집하

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요플레, 닥터캡슐과 같은 브

랜드명 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향
후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를 하거나 이

를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포만감 지연을 지각할 수 있는 실험대상 제품

으로 대형마트 내에서 구매 가능한 유형재로 마시

는 요거트, 호빵으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한계가 있

다. 왜냐하면 관련 연구에서 포만감은 제품만이 아

닌 음악과 같은 서비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

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Chugani, Irwin and 
Redden 2015; Galak, Redden and Krueger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식당의 음식, 음악과 같

은 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유형재와 서비스 

모두를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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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The Moderating Roles of Product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Park, Hyo Hyun**, Jung, Gang Ok***

ABSTRACT

This paper focused on the impacts of bundling type which is utilized to cause the delay of satiety. It was 

hypothesized that heterogeneous bundling would improve the delay of satiety more than homogeneous bundling. 

And it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roduct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consumption period and 

purchase limit between bundling type and the delay of satiety. It also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processing fluency and construal level. 

Hypotheses are set as follows.

H 1: The effect of the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will be different. Specifically, heter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ing.

H 2: The effects of the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will vary depending on consumption period. 

  H 2-1: In the case of bundling products with long consumption period, hom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eterogeneous bundling.

  H 2-2: In the case of bundling products with short consumption period, heter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ing.

H 3: The effects of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will vary depending on purchase limit.

  H 3-1: In the case of bundling products with high purchase limit, hom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eterogeneous bundling.

  H 3-2: In the case of bundling products with low purchase limit, heter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ing.

H 4: The effects of the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will vary depending on the processing fluency.

  H 4-1: For consumer with high conceptual fluency, hom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eterogeneous bundl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5B5A07071245)

  ** First Auth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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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2: For consumer with high perceptual fluency, heter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ing.

H 5: The effects of the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will vary depending on the construal level. 

  H 5-1: For consumer with high level of construal, hom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eterogeneous bundling.

  H 5-2: For consumer with low level of construal, heterogeneous bundling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ing.

The samples were selected fo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survey used 

convenience sampling methods. Yogurt and steamed bun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al products. The 

hypothesis testing methods were performed with t-test(hypothesis 1) and 2×2 two-way analysis of 

variance(hypothesis 2, 3, 4, 5). In addition, frequency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PSS 24.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in the hypothesis tes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undling type has a different influence on the 

delay of satiety. Specifically, heterogeneous bundling has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ing(See <Table 1>, <Figure 1>).

<Table 1> T-test Result of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Variable Mean S.D. T-value Sig.

Homogeneous
Bundling 4.507 1.28

5.716 .000
***heterogeneous

Bundling 5.435 1.06

  Note:: *p<.1, **p<.05, ***p<.01

<Figure 1> Difference Effect of Bundling Type on the 
Delay of Satiety 

Second, it shows that consumption period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type of bundle product affecting the 

delay of satiety. When consumption period is long, homogeneous bundle is more positive than heterogeneous 

bundle, but if consumption period is short, heterogeneous bundle is more positive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e(See <Table 2>,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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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wo-Way ANOVA Results between 
Bundling Type and Consumption Period 

Variable D.F. MS F-value Sig.

A.Bundling 
Type 1 26.092 21.559 .000

***

B.Consumption 
Period 1 1.676 1.385 .241

A×B 1 6.930 5.726 .018
**

Error 145 1.210

Total 149

  Note:: *p<.1, **p<.05, ***p<.01

<Figure 2> Two-Wa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Bundling Type and Consumption Period 

Third, it shows that the restriction on purchas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ee <Table 3>, 

<Figure 3>).

<Table 3> Two-Way ANOVA Results between 
Bundling Type and Purchase Limit

Variable D.F. MS F-value Sig.

A. Bundling
Type 1 27.603 18.247 .000

***

B. Purchase
Limit 1 2.471 1.634 .204

A×B 1 1.216 .804 .372

Error 114 1.513

Total 118

  Note:: *p<.1, **p<.05, ***p<.01 <Figure 3> Two-Wa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Bundling Type and Purchase Limit

Fourth, processing fluency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type of bundle product affecting the delay of satiety. 

In the case of bundle products with emphasis on conceptual fluency, homogeneous bundle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eterogeneous bundle. On the other hand, for bundle product with an emphasis 

on perceptual fluency, heterogeneous bundle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homogeneous 

bundle(See <Table 4>,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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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wo-Way ANOVA Results between 
Bundling Type and Processing Fluency

Variable D.F. MS F-value Sig.

A. Bundling
Type 1 29.941 24.070 .000***

B. Processing
Fluency 1 4.190 3.368 .069*

A×B 1 9.595 8.938 .004***

Error 145 1.244

Total 149

  Note:: *p<.1, **p<.05, ***p<.01 <Figure 4> Two-Wa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Bundling Type and Processing Fluency

Fifth, the construal level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type of bundle product affecting the delay of satiety. If 

there is high level of construal, the response of the delay of satiety in homogeneous bundle is more positive than 

that of heterogeneous bundle.

<Table 5> Two-Way ANOVA Results between 
Bundling Type and Construal Level

Variable D.F. MS F-value Sig.

A. Bundling
Type 1 31.128 24.135 .000***

B. Construal
Level 1 .072 .056 .814

A×B 1 6.813 5.283 .023**

Error 127 1.290

Total 131

  Note:: *p<.1, **p<.05, ***p<.01 <Figure 5> Two-Wa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Bundling Type and Construal Level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the response of heterogeneous bundle is more positive on the delay of satiety 

than that of homogeneous bundle in the case of low-construal level(See <Table 5>, <Figure 5>). In the en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and suggested.  

Key words: Bundling Type, Consumption Period, Purchase Limit, Processing Fluency, Construal Level, Delay of 

Satiety 




